
현재 국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이먼 가필드(1960~)는

중적으로 성공한 저작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주요 저작

으로‘고비용의병폐들: 음악산업의뒤안길’, ‘순수의종말: 에이

즈에 감염된 국’, ‘레슬링’등이 있으며, ‘순수의 종말’로‘서머

싯 모음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의 저작‘모브’(2000)는 화학자

윌리엄퍼킨의생애를중심으로모브의탄생과발전을재구성해보

여준다. 패션∙향수∙사진∙의학 등 일상 속에 살아 숨 쉬는 화학

의경이로운역사가흥미롭다. 

최초의 인공합성 염료 발견

퍼킨(1838~1907)은 1853년 런던의 왕립 화학 칼리지에 들어가

아우구스트 빌헬름 폰호프만(1818~92) 밑에서 화학을 배웠다. 호

프만은독일기센 학교의유스투스폰리비히밑에서공부했으며,

1841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1845년에는 런던에 새로 세워진 왕

립화학칼리지의초 학장이되었다. 호프만은콜타르에관한첫

연구로부터 벤젠과 톨루엔을

얻고 이들을 다시 니트로 화

합물과아민으로전환하는실

용적 방법을 개발했다. 호프

만의 아닐린 연구는 퍼킨의

연구와함께아닐린염료산업

의 토 를 마련하는 데 기여

했다.

퍼킨은왕립화학칼리지에

들어간다음해부터이미호프

만에게 그 재능을 인정받아

실험조수로일하면서퀴논을

합성하기 시작했다. 1856년

에그는알릴톨루이딘산화에의해퀴논을합성할목적으로실험을

하던중우연히적자색의반응생성물을얻었다. 같은생성물은불

순한아닐린을황산과중크롬산으로산화시켜도얻어진다. 아닐린

염료는천연염료를 체할수있는합성염료의발명을이끈것으로

역사상매우중요한염료이다. 이염료는이후에아닐린퍼플, 티리

안퍼플또는모브로알려졌다. 같은해에퍼킨은염료제조에관한

특허를얻었고, 학교를그만두었으며, 염색업자풀러를만났다.

난관을 넘어 합성 성공

당시18세 던퍼킨이염료제조

공업에 성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

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사업을 시

작할 자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

로 믿기 어려웠다. 또한, 염색업자

들이 모두 그 색상을 사용할 것이

라는 보장이 없었다. 혼자서 많은

염색업자들에게 새 염료를 제조할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

거를 보여주어야만 했다. 게다가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급이

한정된화학원료들이많이필요했다. 

모브는 면직물에 착색료 없이는 염색되지 않았다. 기존의 식물

성 염료와 달리 모브는 산성이 아니었고, 식물성 염료에 사용하는

착색료로는 염색이 되지 않았다. 모브는 면에서는 물에 닿기만 하

면 색이 사라져버렸다. 유리한 점은 기존의 어떤 색보다 선명했다

는사실이다. 1857년들어퍼킨은면직물에모브를염색할수있는

타닌산 착색료를 발견하 다. 이 타닌산 착색료를 사용해 모브로

염색한면직물은물이나빛에도버틸수있게되었다. 퍼킨은아버

지와 형 토마스의 도움을 받아 런던 북서부인 그린퍼드 그린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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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트 호프만. 그는 퍼킨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인공합성염료의탄생을재구성한

사이먼가필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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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된 결핵균의 현미경 사진



장을건설하 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퍼킨은 적당한 원료를 찾아 전국을 돌아

다니기시작하 다. 이제까지는아닐린을 규모로만드는업자가

없었기에결국그는새로운결심을하게된다. 그는콜타르에서추

출해낸 니트로벤젠으로 아닐린을 만들기로 했다. 그 당시 벤젠은

한정된 양만 생산될 뿐이었으며, 그나마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그는 벤젠을 질산으로 처리하여 니트로벤젠을 얻고, 이것

을 환원하여 아닐린을 얻는 공정으로 장치를 설계하 다. 로렌스

모리스의 설명에 따르면“벤젠의 니트로화는 물론이고, 모

든과정이위험했다. 초기에그런주먹구구식제조를했

음에도 그린퍼드 그린과 퍼킨 자신이 산산 조각나지

않은 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공장을 완공한

지 6개월도 안 돼 토머스 키스의 염색 공장에서 실크

를 염색하기 시작했다. 키스는 당시 런던에서 가장 유

명한실크염색업자 다.

새로운 유행‘모브’홍역

1857년후반기파리에서시작된모브의유행은다음해에는런던

으로이어졌다. 이색상의이름은프랑스어로아욱과(科) 식물을뜻

한다. 프랑스의모브는뮤렉사이드라는연체동물에서나오는천연

염료와여러종류의이끼에서나온보라색이었으며, 이끼에서얻은

염료는 밝은 색상이 나왔다. 게다가 퍼킨의 보라색과 마찬가지로

색상의깊이와농도를몇단계로조절해서만들수있었다.

퍼킨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서둘러 프랑스에 특허를 출원했

고,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1858년 프랑스로 건너갔다. 그러나

런던에서 특허를 낸지 20개월이 넘었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이 거

절되었다. 법규상최 6개월이넘어서는안된다는것이었다.

국 왕립 연구소의 화학 교수인 크레이스-길버트 박사는 아닐

린콜타르염료제조법의많은부분을1858년2월에

이미 런던 예술 협의회의 강연에서 공표하 다. 프랑

스염색공장들은이사실을이용해서자체적으로연구

하여아닐린염료를합성하게되었다. 그들이만들어낸

색상은종종퍼킨퍼플, 아닐린퍼플이라고불 고, 그래서퍼킨의

회사에서는곧‘모브’라는프랑스식이름을자신들의색상의이름

으로 사용했다. 1863년 과학잡지에 보낸 기고에서 퍼킨은 자신의

색상을‘모베인’이라고부르기도했다. 퍼킨은모브라는이름을무

척 좋아했다. 프랑스어로 새로운 유행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크와 면직물 염색업자들이 옷감에 색상이 고르게 나오

지않는다고불평하기시작하자, 퍼킨은알칼리성지방산납을넣은

염색조에담그는방법을개발하여염색을균일하게하는데성공했

고, 이방법은점차유럽으로퍼져나가염색의또다른기준으로자

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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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오리지널 모브로 염색한 실크 드

레스

조롱의 상, 자긍심의 상, 저속하고

바래기 쉽고 독성이 있지만, 새로운 색상

이 파리와 런던에 유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퍼킨이 최초로 합성했던 염료인 모브와 알리자린. 거리의 색깔을 변화시킨 옷감

‘퍼킨 자신과 그린퍼드 그린이 폭발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은 기

적이다.’퍼킨(오른쪽에서 두번째). 형 토마스(왼쪽에서 두번째),

동료 염색업자들, 공장 외곽 들판에서

68세의 퍼킨


